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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 논쟁을 들으며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네덜란드가  400년 간 관계를 유지해왔고  2008

년에 이르러 외교적 관계로는 150년을 지속해왔으며  공동의 미래를 공유하고자 함을 고려

한다. 

일본은 어떠한 유보도 없이 2차 대전 중 시행한 강제매춘 제도와 이른바 위안부에게 일어

난 고통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바라보며. 

일본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라는 방식으로 위안부라는 비극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

감을 표하며  책임을 받아들인 것을 주시하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사퇴한 아베 신조 

수상이 지난 3월 했던 발언과 올해 초 워싱턴 포스트에 일본의원들이 낸 광고에서 나타나

듯 일본정부와 의원들이 이 담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주시하며..

지난 6월 26일 미국하원의장의 워싱턴 포스트 광고에 대한 서한의 답신에서11월 7일 일본 

의회 의장이  자신은 그 광고에 대해 거리를 둔다고 했던 것을 보며

일본 학교에서 가르치는 특정 자료에는 위안부에 대한 표현을 포함해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고려하며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매개로 위안부들에게 보상에 준하는 조치를 제공했으나 이는 부분

적으로 공적기금으로 출연되었더라도 민간조직에 의해 지급된 것임을 고려하며 

일본정부는1993년의 유감표명을 격하시키는  어떠한 언급도 중단하고 강제매춘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위안부들에게 가해졌던 고통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

신적, 경제적인 배상을 개별적으로 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일본정부는 일본 학교의 모든 교육 자료가 2차 대전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사실적인 

사진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